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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회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 행사 (Clifton Gardens, Jan. 20 2018) (위)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Estia Health Nursing Home, Jan. 22, 2018) (아래 좌 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2)
O LORD my God, I called to you for help and you healed me.(Psalm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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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회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마치면서 - 특별기고

JESUS = HOPE, TRUST JESUS (수술하는 날에)
                                                                시인, 수필가    장형철

제500회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마치면서 
- 특별기고

ACC 호스피스 활동

회계 자료

호주호스피스협회(ACC)는 1월 20일에 제 
500회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 
행사를 Clifton Gardens 에서 가졌다. 60
명이 참가하여 백상길 봉사자께서 
은혜로운 하모니카 연주를 하여 주셨고, 
시드니교역자협의회 회장이신 채호병 
목사님과 UCA 한인노회장이신 최상덕 
목사님께서 기도와 축하인사, 그리고 
후원을 해 주셨다. 환우를 위한 
특별기도를 김경훈 목사님(광염교회)께서 
해 주셨고 축도를 손동식 목사님께서 
하셨다.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현장이었다.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는 Ryde에 
위치한 Estia Health Nursing Home 에서 30
여명의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음률과 
연주로 치유의 감격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봉사자들의 한결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상으로 
기록하고 계실 것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난소암 제거수술을 받는 

날입니다. 병원으로 출발하기전에 잠깐 동안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5시45분에 집에서 출발하여 6시 25분에 Chris 

O’Brien Lifehouse 암 전문병원 4층 Day Surgery Unit에 

도착하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3층으로 내려와서 수술을 위한 

여러가지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기도까지 마친 후에 8시에 수술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에 수술실을 돌아서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짧은 순간에 스쳐가는 크고 작은 생각은 너무도 많았으며 나의 

모습은 나약하고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놓고 간 휴대 전화와 내 휴대 전화의 모든 연락처에 연락을 

하고는 아내의 성공적인 수술을 위하여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하는 기도를 아들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대로 살면서, 불평은 

한마디도 없이, 명령 받은 대로 씨와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런 거역함도 

없이 때를 따라 풍성하게 결실을 맺으면서 또한 그 풍성함을 아무런 

대가없이 베풀며 나누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내 자신은 그 아름다운 성결함과 거룩함을 버리고 온통 

가시나무 숲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주실 때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보다도 더 나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지어 주셨는데 나는 온통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진노하시게 하는 일에만 열심을 쏟으며 영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당연한 

듯이 되어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게으르지 말고, 낙심했을 때 

위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인데(데살로니가전서 5장14절부터 18절까지), 나는 게으르고, 

이웃의 아픔에 무심하고, 연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항상 발끈하고, 악을 

악으로 복수하고, 항상 죄악을 좇고, 항상 짜증내고, 기도는 

게을리하고, 모든 일에 불평하며 살아 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도 나의 이런 모습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깨닫자 내 자신이 

정말로 사악한 죄인임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아내의 

수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나도 아침 식사를 거르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지를 자꾸 되묻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시작된 눈길이 창 밖을 향하자 시드니 CBD 내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건너편 Royal Prince Alfred Hospital(RPAH 시드니 

종합 병원)의 고색 창연한 뾰족한 지붕들이 보이고, 그 사이로 높이 

자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주차장 그리고 테니스장의 빨강 코트와 

초록색 코트가 보였습니다. 아들의 졸업을 앞둔 시드니 대학은 근처만 

지나도 근처만 와도 정겹고 친근감이 듭니다. 기도하고 있는 아들에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빌딩 숲을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그리고 너의 

미래를 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내와 아들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라 볼 때가 되어서 이 병원에 오게 하셨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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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500회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 행사-하모니카연주 (백상길 봉사자)
아래) 바닷가 걷기 자축 행사에서 고리
던지기 게임 

아침 시간이 조금씩 흘러 가면서 아내의 소식이 궁금한 식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에게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무슨 안내는 
없었는지? 언제 수술이 마쳐지는지? 이따 저녁 때에 문병 
오시겠다고! 식사는 하면서 기다리는지?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소식 거리가 생기면 즉시 알리라고! 등등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응대하여 드리다가 나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과 전화하고 문자로 대화 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져서 중간중간 대표 메시지를 작성하여 복사한 후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아내가 참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참으로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홀로가 되어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떄에 위로와 사랑에서 배제 될 수 있음과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 주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이어도 기다림의 시간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특히 
고난일 때에는 기쁨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더 큰 설레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은 아파서 수술 중이지만 다음의 단계는 
회복과 치유일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암세포가 지금은 존재하지만 다음의 단계는 암세포의 제거됨 
혹은 사라짐일 것 입니다.  희망의 나래를 펴면서 기다리는 것은 
또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편집실_호주호스피스협회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런 육체적 행동도 없이 기다리니 편한데 
예상보다 길어지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세를 이리저리 고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넓지도 않은 수술 대기실을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다시 앉아서 기도했다가, 물 한 번 
들이켰다가, 음악을 들었다가 등등 이러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지루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수술을 시작할 때에는 3시간 정도라고 했던 수술 시간이 길어져 점심 때를 훌쩍 넘기게 되니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단체로 응답하기를 몇 번 하다가 문득 창 밖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코발트색 
하늘에다가 비행기 한 대가 흰 연막으로 메시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JESUS = HOPE’라고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말했고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연거푸 찍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내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며 아내의 수술은 물론 수술 후에도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니 글씨가 지워졌고 다 쓰고 지나간 줄을 알고 
시선을 돌리려는 찰나 또 다시 나타난 비행기가 글씨를 쓰는데 ‘T’, ‘R’, ‘U’ , ‘S’, ‘T’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동하더니 ‘J’, ‘E’, ‘S’, ‘U’, ‘S’라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JESUS = HOPE’, ‘TRUST 
JESUS’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강력한 말씀의 증거였습니다. 나의 마음도 아들의 마음도 너무 기쁘고 즐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2015년 8월 20일 그것도 아내의 수술 도중에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너무 가슴 벅차고 감사했고 놀라왔습니다. 수술 날에 이러한 말씀을 받는 
행운을 누리려면 실망함에 고개 숙이며 땅을 보지 말고 암 수술의 다음 단계는 회복이라는 설레임을 
가지고 하늘을 보아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구할 때에 말씀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치일 
것입니다. 병원의 잘 보이지 않는 왼쪽 하늘에는 흰 구름이 있었으나 시야가 좋은 가운데와 오른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라서 그곳에 ‘JESUS = HOPE’, ‘TRUST JESUS’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한 
참의 시간이 흘러 지나가자 왼편 하늘에 있던 흰 구름이 몰려와서 메시지가 써 있던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시기와 우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전도서 9장 11절).

2015년 8월 20일
호주 Chris O’Brien Lifehouse에서



위)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부채춤-

김경옥 봉사자)
아래) 제18차 콘서트(헤세드 힐링 드라마 치료) 

–팀장 인성실 봉사자

(Special Contribution Articles) The story of a husband 
who cares for his wife who is a cancer patient

 I woke up at 4 am this morning. Today is the day my wife 
will have her surgery to remove an ovarian cancer. We had a brief 
worship service before leaving for the hospital. We prayed that God,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will work and heal her today.  We left 
my home at 5:45am and arrived at the Day Surgery Unit on the fourth 
floor of the Chris O'Brien Life house Cancer Hospital at 6:25am. After 
stopping at the reception, we came down to the third floor and here 
the staff made various preparations for the surgery. My wife was very 
calm, and after we prayed together, she was taken to the operating 
room at 8 o'clock. The operating theatre looked cold and uninviting 
and that made me feel very uncomfortable so much so that I could 
have turned around and walked out of the operating theatre. Also, I 
had so many confusing thoughts in that short moment. It made me 
feel weak and hopeless and I thought that my appearance was weak 
and small.
  I started a prayer with my son to seek the care and 
strength of God knowing the only way I could do this is with the 
power of prayer so I called all of our friends and those people listed 
in my phone book to pray for us.  The grass, the vegetables, and the trees live according to the Creator God’s 
providence, and they bear seed and fruit, without complaint, and as commanded. They are the ones who give 
fruit to the riches of time, without any disobedience, but also share their abundance at no cost. But I myself, who 
was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am I living only in the holiness of its beautiful nature? And why is 
my heart all covered in thorn bushes? And when will God create me in his likeness? Could God have been 
creating me better than grass, vegetables, or trees? And did I make God angry because I did not live according 
to God's will. If so, why have I become so stubborn and silly and that it is me that is opposing God's will. Is it not 
I that need to implement God's will and not to be so lazy, and to comfort those who are discouraged, and to help 
those who are weak, and not repay evil for evil, and to always follow the good,  and always to rejoice, and to pray 
constantly and to give thanks for everything (1 Thessalonians 5:14~18), But I am lazy, ignorant of the pain of my 
neighbors, ignorant of the weak, and always irritable, wanting revenge for evil, always following sin, always 
feeling irritated, and always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When I realized that my wife's illness could have been 
caused by my actions and behavior, I prayed  to God that I was a really sinful person and asked for forgiveness 
and to please heal my wife and to give me strength to overcome my sins and for God to be with my wife during 
her surgery.
 My son and I did not have breakfast that morning. As we were continuing our prayers we asked god 
what we should look for outside. Our eyes looked out from the waitingroom, we saw the tall buildings in the 
Sydney CBD. Right across from the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RPAH Sydney General Hospital), we could see 
the spiky roofs with lush bushes, parking lots and reds and greens with a tennis court. I suddenly feel myself 
being uplifted and I could feel the same excitement of when my son passed his exams at the University of 
Sydney. I suddenly called out to my son who was still praying, 'Look at the forests and the buildings, and look at 
the sky, Can you see your future!' And then I realized that God had brought me to this hospital, and that it was 
time for me to see what I should do for my wife and son.
 As the morning began to flow, my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s started to wonder about my wife 
condition. I began to receive phone calls from them and text messages. How is it going? What is she not 
finished? When does surgery end? I will come to you in the evening! Are you eating while waiting? Do not worry! 
If you know more, let me know immediately! And so on.
It was very difficult for us to respond to each one of them because of the amount of people calling at one time. I 
was surprised that my wife is interacting with so many people, and it was a comfort to me to know that so many 
people cared for us, it made me feel really thankful indeed. I realized that in life, if you have no one and you live 
a life of solitary, you would be very lonely and excluded from the comforts and love from others in times of hard 
ship. It was the situation of my lovely wife that made me realize the importance of our relationships.
At the same time, there was anticipation while I was waiting. Especially in this time of trouble, there is a bigger 
sense of worry, and while wishing for a positive outcome. My wife is ill due to a cancer and now she is operated 
on today, but the next step will be recovery and healing. Just like the morning is followed by the evening, cancer 
cells are now present, but the next step is the destruction of the cancer cells. It is also an anxious time while 
waiting and hoping for a full recovery.
 Waiting outside the operating theatre is not easy and feels difficult. It is not easy for you to wait without 
any physical activity, especially when it takes longer than expected, then it starts getting harder. After sitting and 
standing up and sitting down, standing up, sitting down and standing up again, going back and forth to the open 

호주호스피스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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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ing room door, going back and forth, sitting down again, praying at times, listening to music, and so on. It was 
very stressful.  
 The doctor had said it would take around three hours to complete the surgery. I received a lot of phone 
calls and messages from my family and friends concerned because the surgery time was taking longer than 
expected and It was around lunch time. I did some group chatting on my phone and suddenly I saw the sky out of 
the window. A plane in the cobalt-colored sky was writing messages in white smoke. The contents were written as 
'JESUS = HOPE'. I was surprised and told my son, I took out my cell phone and took a picture. This was surely 
the voice of God to show me a message about my wife. I was relieved and convinced that my wife's surgery would 
be fine, and would be as good as it was after I had my own surgery. I looked at the sky for a long time and found 
that the writing was erased and it was all over. But then again, when I tried to turn my gaze, the airplane that 
appeared again wrote 'T', 'R', 'U', 'S', and 'T'. It moved a little bit and wrote 'J', 'E', 'S', 'U', 'S'. 'JESUS = HOPE', 
'TRUST JESUS', that is, "trust Jesus, the Lord, Jesus is the hope." My heart and my son's heart were so happy 
and joyful. I gave thanks and praise to God.
 Today on August 20, 2015, I was so amazed and thankful for the message of God showing me during 
my wife's surgery. I was lucky to receive these words on the day of surgery, and the next step in cancer surgery 
is full of the expectation that my wife will recover. And I thought that I should look at the sky without looking at the 
ground. We praise God and look at Jesus and fill us with the words of the answer when we seek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his is why I must look to heaven and ask to God. There was a white cloud in the left sky that was not 
visible in the hospital, but the sky on the right was a blue sky without a cloud, so I could see the message of God 
saying  'JESUS = HOPE' and 'TRUST JESUS' there. I praise God who has prepared all these things, and the time 
has passed and I was amazed once again that the white clouds in the sky on the left flocked to fill the place where 
the message was written. God is the ruler of time and coincidence (Ecclesiastes 9:11).

August 20, 2015
Chris O'Brien from Australia Lifehouse

   

 

제500회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 행사 경과 보고

암으로 고통 당하는 환우의 재활을 돕기 위해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 행사를 가지면서, 시드니 
교민사회의 어두운 한 구석을 밝혀 나가고 있는 ACC/SICA 호스피스는 한인교회와 단체, 그리고 
봉사자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제500회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 행사를 2018년 1월 20
일에 Clifton Gardens 에서 60명의 환우와 봉사자 및 내빈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와 모래 밟기는 환우의 재활을 돕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함으로 건강회복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환우와 우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ACC/SICA 호스피스에서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행사는 2007년 8월 4일 토요일에 
시작하여 중간에 중지하다가 다시 시작하여 2015년 2월 28일 350회 걷기 행사를 하였으며, 시드니 
호스피스회(SICA)의 폐쇄 위기 시점인 2015년 3월에는 4명-8명 정도가 참가하였다. 그 후 2015년 4
월에 제2기 시드니 호스피스회(SICA) 시작과 함께 암 환우의 생체리듬을 위하여 중지하지 않고 
연중무휴 매주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행사를 가졌으며, 그 참가자의 수가 증가하여 2015년 7월 
4일에는 20명이 참가하였으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10일 Blackheath 꽃 축제에 
참가인원이 35명이었다. 그 후 꾸준히 참가자의 수가 20여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어오다가 지난 
2017년 10월 21일에 Blackheath 꽃 축제에는 50여명이 참가하였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17
년에 총 203명이 호스피스 바닷가 걷기 행사에 참가하여 연인원이 1200명 이상이 되었다. 
특히 호스피스 바닷가 걷기는 2018년 1월부터 Aged Care certificate 실습생을 받게 되었으며, 한국 
대학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호주 방문 현장 탐방을 추진 중이며, 타국인을 위한 바닷가 걷기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한다. 제500회를 맞이하여 교민사회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일역을 감당하는 
호스피스 바닷가 걷기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며, 모든 
사역자들이 자원봉사로 환우를 보살피는 호스피스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호주 
호스피스 선교현장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은혜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5년 8월 20일에 비행기가 시드니 상공에서 연기로 쓴 글. 
On August 20, 2015, the airplane wrote in the sky with smoke. "Jesus=hope   Trust Jesus"



호주호스피스협회(ACC)는 1월 20일에 제 
500회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 
행사를 Clifton Gardens 에서 가졌다. 60
명이 참가하여 백상길 봉사자께서 
은혜로운 하모니카 연주를 하여 주셨고, 
시드니교역자협의회 회장이신 채호병 
목사님과 UCA 한인노회장이신 최상덕 
목사님께서 기도와 축하인사, 그리고 
후원을 해 주셨다. 환우를 위한 
특별기도를 김경훈 목사님(광염교회)께서 
해 주셨고 축도를 손동식 목사님께서 
하셨다.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현장이었다.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는 Ryde에 
위치한 Estia Health Nursing Home 에서 30
여명의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음률과 
연주로 치유의 감격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봉사자들의 한결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상으로 
기록하고 계실 것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난소암 제거수술을 받는 

날입니다. 병원으로 출발하기전에 잠깐 동안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5시45분에 집에서 출발하여 6시 25분에 Chris 

O’Brien Lifehouse 암 전문병원 4층 Day Surgery Unit에 

도착하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3층으로 내려와서 수술을 위한 

여러가지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기도까지 마친 후에 8시에 수술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에 수술실을 돌아서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짧은 순간에 스쳐가는 크고 작은 생각은 너무도 많았으며 나의 

모습은 나약하고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놓고 간 휴대 전화와 내 휴대 전화의 모든 연락처에 연락을 

하고는 아내의 성공적인 수술을 위하여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하는 기도를 아들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대로 살면서, 불평은 

한마디도 없이, 명령 받은 대로 씨와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런 거역함도 

없이 때를 따라 풍성하게 결실을 맺으면서 또한 그 풍성함을 아무런 

대가없이 베풀며 나누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내 자신은 그 아름다운 성결함과 거룩함을 버리고 온통 

가시나무 숲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주실 때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보다도 더 나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지어 주셨는데 나는 온통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진노하시게 하는 일에만 열심을 쏟으며 영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당연한 

듯이 되어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게으르지 말고, 낙심했을 때 

위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인데(데살로니가전서 5장14절부터 18절까지), 나는 게으르고, 

이웃의 아픔에 무심하고, 연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항상 발끈하고, 악을 

악으로 복수하고, 항상 죄악을 좇고, 항상 짜증내고, 기도는 

게을리하고, 모든 일에 불평하며 살아 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도 나의 이런 모습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깨닫자 내 자신이 

정말로 사악한 죄인임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아내의 

수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나도 아침 식사를 거르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지를 자꾸 되묻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시작된 눈길이 창 밖을 향하자 시드니 CBD 내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건너편 Royal Prince Alfred Hospital(RPAH 시드니 

종합 병원)의 고색 창연한 뾰족한 지붕들이 보이고, 그 사이로 높이 

자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주차장 그리고 테니스장의 빨강 코트와 

초록색 코트가 보였습니다. 아들의 졸업을 앞둔 시드니 대학은 근처만 

지나도 근처만 와도 정겹고 친근감이 듭니다. 기도하고 있는 아들에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빌딩 숲을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그리고 너의 

미래를 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내와 아들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라 볼 때가 되어서 이 병원에 오게 하셨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못 고칠 질병은 없다. 
다만 못 고칠 사람이 있을 뿐이다")

호주 시드니 호스피스와 해외 협력기관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Shalom Centre, Baptist Care, 
159-165 Balaclava Rd, Macquarie Park NSW 2113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제19차 찾아가는 헤세드 힐링 음악회
장소: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공연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2017.10.23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2017.10.30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2017.11.20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Baptist Care 로부터 
수상자: 송정희, 이금귀)

2017.11.20
자원봉사 단체상 수상 (호주한인공익재단(KACSI) 주최)  2017.12.4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ylliville)

2017.12.18

제 500회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행사
(장소: Clifton Gardens Reserve, Morella Rd., Mosman NSW)

2018.1.20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Estia Health 
Nursing Home, Ryde)

2018.1.22

2017.8.12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Committee”의 한글명칭은 “상임운영이사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장대; 
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Audit): 
조철호

2017.8.14 제1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2017.7.10 제1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2017.6.5 제1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2017.5.8 제1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nda Court, 
Baptist Care)

2017.8.25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2017.9.2 특별초청강사: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 (Clifton Gardens, 1pm)

2017.9.25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017.9.25
~29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
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전체 50명 참가 30명
수료(제3기 21명, 제1기 9명)(First Aid (CPR) Training: 29명 
자격취득)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와 협약체결 (MOU)2017.6.12

총회(장소: 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 ABN: 17 110189 115 
(호주호스피스 협회)설립 인준):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의장): 김장대 
Treasurer(사무총장): 송정희, Secretary(부대표): 
성순자, Audit(협동사무총장/감사): 조철호

호주호스피스 협회

<< ACC 호스피스 알림  >>
ACC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활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호주호스피스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BN 17 110 189 115) ACNC 및 NSW Faire 
Trading 비영리단체 등록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자원봉사자 모집
“찾아가는 헤세드 힐링(Checed Healing) 음악회”는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으로부터 겪는 우울증을 치료함으로 암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헤세드(checed)”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현대 영어로 “
hospitality” 혹은 “hospital”, 즉  “hospice”의 어원입니다. 
헤세드 힐링 음악회는 Nursing Home 을 찾아가서 환우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과 고독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음악과 
드라마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치유에 활력을 공급하는 
전인치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콘서트 중에 “드라마 치료”는 많은 대사들을 외우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연극보다는 암 환우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극중 인물로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현장에서 
만나는 흥미롭고 진솔한 일들을 연극으로 보여줌으로 환우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며, 죽음을 다스리는 
역동적인 삶을 전개하는 전인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린도전서
15:55~56)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역동적인 치유신앙을 호스피스 
사역에 적용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ACC 호스피스는 “암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암이 쏘는 것은 우울증이요 
우울증의 권능은 이기심이라”고 고백하며 이웃과 더불어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드라마 치료 재능 봉사자/ 미술치료 봉사자/ 음악치료 
봉사자- 악기(피아노, 기타 등)/ 
(2) 영어번역 봉사자- 매월 영문소식지 번역 봉사자/ 
영어통역봉사자- 매주 너싱홈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봉사 팀과 
타국 환우들을 보살필 수 있는 봉사자 
연락처: 0430 370 191 / 0416 75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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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명(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런 육체적 행동도 없이 기다리니 편한데 
예상보다 길어지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세를 이리저리 고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넓지도 않은 수술 대기실을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다시 앉아서 기도했다가, 물 한 번 
들이켰다가, 음악을 들었다가 등등 이러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지루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수술을 시작할 때에는 3시간 정도라고 했던 수술 시간이 길어져 점심 때를 훌쩍 넘기게 되니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단체로 응답하기를 몇 번 하다가 문득 창 밖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코발트색 
하늘에다가 비행기 한 대가 흰 연막으로 메시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JESUS = HOPE’라고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말했고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연거푸 찍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내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며 아내의 수술은 물론 수술 후에도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니 글씨가 지워졌고 다 쓰고 지나간 줄을 알고 
시선을 돌리려는 찰나 또 다시 나타난 비행기가 글씨를 쓰는데 ‘T’, ‘R’, ‘U’ , ‘S’, ‘T’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동하더니 ‘J’, ‘E’, ‘S’, ‘U’, ‘S’라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JESUS = HOPE’, ‘TRUST 
JESUS’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강력한 말씀의 증거였습니다. 나의 마음도 아들의 마음도 너무 기쁘고 즐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2015년 8월 20일 그것도 아내의 수술 도중에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너무 가슴 벅차고 감사했고 놀라왔습니다. 수술 날에 이러한 말씀을 받는 
행운을 누리려면 실망함에 고개 숙이며 땅을 보지 말고 암 수술의 다음 단계는 회복이라는 설레임을 
가지고 하늘을 보아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구할 때에 말씀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치일 
것입니다. 병원의 잘 보이지 않는 왼쪽 하늘에는 흰 구름이 있었으나 시야가 좋은 가운데와 오른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라서 그곳에 ‘JESUS = HOPE’, ‘TRUST JESUS’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한 
참의 시간이 흘러 지나가자 왼편 하늘에 있던 흰 구름이 몰려와서 메시지가 써 있던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시기와 우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전도서 9장 11절).

2015년 8월 20일
호주 Chris O’Brien Lifehouse에서

소식지  12/2017 ACC 회계자료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한국 공익재단 1000 Dona�on 통신비 69.35 
 

Jung muk Lim 30 MEMBERSHIP FEE 인쇄 홍보 비 1075 카드 및 발송 118 +우표 및 발송 118+
광고

 
150+150+홈페이지 264+소식지

 
275

 

Jung ok Jang 5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140.1 
 

Moon Sung Lim 60 MEMBERSHIP FEE 관리비 110 
 

Kum gui Lee 20.5 Dona�on 식대 및 부식비 179.3 
 

Hong Bun Lee 70 MEMBERSHIP FEE 경조비 500 
회원

 
자제결혼

 
및

 
연말사례

  

Young ran Lee 200 Dona�on 행사 및 세미나 7.6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854.23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회계사.변호사 0 
 

Elhis Kim 10 MEMBERSHIP FEE 보험료 0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water 0 
 

Sica to Acc 1740.55 다른 계좌에서 이동 First aid 0 
 

Moon Sung Lim 100 Dona�on Total 
  

Harp group 50 Dona�on 
 

2935.58 
 

Etc. 6 강증분님 남은 돈 
   

GNA Support 100 은행 
   

SEI LEE monthly fee 60 은행 Westpac 
   

INTEREST PAID 0.13 15 계좌 Westpac 
   

INTEREST PAID 0.99 23 계좌 Westpac 
   

Total 3728.17 
    

한국  돈  1 07 2017 ~ 31 12 2017(단위: 원) 한국  돈  남은 잔액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전월이월 
 

ㅡ 44000 컴퓨터기기 405,000 Base USB 트랜스 
 

유동열 500000 Dona�on " 13,000 트랜스 케이블 
 

김영종 50000 Dona�on " 13,000 USB64Gb 
 

수입 Total 506000 " 8,000 USB32Gb 
 

   
음향기기(휴대용 스피커) 145,000 음향기(Fc-530+) 

 

   
" 10,000 케이블 

 

   
지출 Total 594,000 

 
ㅡ 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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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phone book to pray for us.  The grass, the vegetables, and the trees live according to the Creator God’s 
providence, and they bear seed and fruit, without complaint, and as commanded. They are the ones who give 
fruit to the riches of time, without any disobedience, but also share their abundance at no cost. But I myself, who 
was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am I living only in the holiness of its beautiful nature? And why is 
my heart all covered in thorn bushes? And when will God create me in his likeness? Could God have been 
creating me better than grass, vegetables, or trees? And did I make God angry because I did not live according 
to God's will. If so, why have I become so stubborn and silly and that it is me that is opposing God's will. Is it not 
I that need to implement God's will and not to be so lazy, and to comfort those who are discouraged, and to help 
those who are weak, and not repay evil for evil, and to always follow the good,  and always to rejoice, and to pray 
constantly and to give thanks for everything (1 Thessalonians 5:14~18), But I am lazy, ignorant of the pain of my 
neighbors, ignorant of the weak, and always irritable, wanting revenge for evil, always following sin, always 
feeling irritated, and always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When I realized that my wife's illness could have been 
caused by my actions and behavior, I prayed  to God that I was a really sinful person and asked for forgiveness 
and to please heal my wife and to give me strength to overcome my sins and for God to be with my wife during 
her surgery.
 My son and I did not have breakfast that morning. As we were continuing our prayers we asked god 
what we should look for outside. Our eyes looked out from the waitingroom, we saw the tall buildings in the 
Sydney CBD. Right across from the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RPAH Sydney General Hospital), we could see 
the spiky roofs with lush bushes, parking lots and reds and greens with a tennis court. I suddenly feel myself 
being uplifted and I could feel the same excitement of when my son passed his exams at the University of 
Sydney. I suddenly called out to my son who was still praying, 'Look at the forests and the buildings, and look at 
the sky, Can you see your future!' And then I realized that God had brought me to this hospital, and that it was 
time for me to see what I should do for my wife and son.
 As the morning began to flow, my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s started to wonder about my wife 
condition. I began to receive phone calls from them and text messages. How is it going? What is she not 
finished? When does surgery end? I will come to you in the evening! Are you eating while waiting? Do not worry! 
If you know more, let me know immediately! And so on.
It was very difficult for us to respond to each one of them because of the amount of people calling at one time. I 
was surprised that my wife is interacting with so many people, and it was a comfort to me to know that so many 
people cared for us, it made me feel really thankful indeed. I realized that in life, if you have no one and you live 
a life of solitary, you would be very lonely and excluded from the comforts and love from others in times of hard 
ship. It was the situation of my lovely wife that made me realize the importance of our relationships.
At the same time, there was anticipation while I was waiting. Especially in this time of trouble, there is a bigger 
sense of worry, and while wishing for a positive outcome. My wife is ill due to a cancer and now she is operated 
on today, but the next step will be recovery and healing. Just like the morning is followed by the evening, cancer 
cells are now present, but the next step is the destruction of the cancer cells. It is also an anxious time while 
waiting and hoping for a full recovery.
 Waiting outside the operating theatre is not easy and feels difficult. It is not easy for you to wait without 
any physical activity, especially when it takes longer than expected, then it starts getting harder. After sitting and 
standing up and sitting down, standing up, sitting down and standing up again, going back and forth to the open 

우) 제500회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 행사 

      –  배식 봉사자

좌) 제18차 호스피스 콘서트

     (솔로-사비나 양)


